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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 미디어교육 추진 

- 2023년 전국 500여 기관과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이 달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0여 기관에 미디어 교육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적극적 참여와 창작 등을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교육을 말한다.

   이번 미디어교육 지원은 정부 국정과제「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관에는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가 파견되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장비 대여는 물론, 교육

대상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지원된다. 

   올해 2월 진행된 미디어 교육 지원공모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노인·장애인·다문화·여성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신청

하여 미디어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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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문별 지원 현황을 보면, 유아부문은 지원 대상의 5배가 넘는 307개 

기관이, 자유학기(년)제·동아리·고교학점제 등 청소년 부문에는 모집대상의 

2배가 넘는 419개교가 응모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에‘학교 밖 청소년’이 

새롭게 추가되어 12개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노인·장애인 부문은 60개 

기관 지원이 가능한데, 147개 기관이 신청했다.

   한상혁 위원장은“디지털·미디어 시대에‘미디어’는 나와 타인이 시공간을 

넘어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모든 수단”이라며,“방통위는 변화하는 방송·

통신 환경에 맞춰 급증하는 미디어 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별의 삶의 주기에 맞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